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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40년 5월 9일 브레멘-페게작 
서 원: 1965년 4월 20일 뮬하우젠 
사 망: 2018년 4월 6일 네테탈-로베리히 병원 
장 례: 2018년 4월 10일 뮬하우젠 수녀원 묘지 
 
로레 크레엔보르그, 마리아 보니파치에 수녀는 아버지가 가금류 상점을 운영하던 브레멘 근교의 
빌데스하우젠에서 다섯 명의 딸들 중 맏이로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1947년부터 1955년까지는 빌데스하우젠에서 가톨릭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그런 다음 
노틀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본의 립프라우엔하우스에서 가정부로 1년간 머물렀다. 본에서는 개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계속해서 일했고 가정 경제 양성을 마쳤다. 직업학교를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개인 
집과 엥어스에 있는 하인리히 하우스의 큰 주방에서 견습기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다시 노틀담 
수녀들과 일한다음 본의 가정 경제 학교에서 가정부로서의 양성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본에서 잠깐 동안 개인 가정의 가정부로 일한 다음 1962년 5월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뮬하우젠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로레는 1963년 4월 14일 수련기를 시작하면서 마리아 보니파치에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마리아 
보니파치에 수녀는 뒤셀도르프, 로이트, 뮬하우젠에 있는 큰 주방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수녀의 
동료들과 견습생들은 전문적 유능함과 다정함,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자세, 유머 감각 때문에 수녀를 
높이 샀다.  

1987년, 위중한 암으로 수녀의 전문 사도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근무처에서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질병과 고통을 받아들여야 했다.  

1987년에서 1994년까지는 아헨의 빈첸츠하임 매점에서 일했고 1994년에서 2003년까지는 
뮬하우젠의 이전 살루스 안내실의 작은 주방과 교목실을 담당했다. 

새로운 살루스로 이전했을 때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안내실 일을 도왔다. 수녀는 친절했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살루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즐겨 만났다. 언제나 시간을 들여 관심과 애정으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다. 

마리아 보니파치에 수녀는 거듭해서 자신을 위축하게 만드는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을 말없이 견뎠다. 
수녀는 공동체를, 특별히 수녀원의 축제와 경축을 몹시 좋아했다. 그리고 공동 기도와 미사와 
성당에서의 침묵 기도를 귀중히 여겼다. 병환으로 자꾸만 신체가 약해지고 고통과 장애가 커져갔을 때 
수녀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었다. 

수녀는 동생들과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가족들을 방문하려고 훼히타로 향하는 차를 
함께 타곤 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는 점점 신체의 다른 부분에 전이되면서 암이 퍼졌다. 수녀는 외래 치료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4월 4일 수요일, 네테탈 로베리히의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4월 6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평화로이 돌려드렸다.  

우리는 수녀의 삶과, 우리와 함께 했던 수녀의 존재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기를 빈다. 


